
민변․참여연대․언론노조․언론연대,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과 SBS 박정훈 사장, SK 최태원 회장 등 

업무상 배임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
- 윤석민-SK그룹 일가 동업한‘후니드’논란, 재벌 지분보유 기업·계열사 간의 합병

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하고 총수일가 재산 증식한 ‘신종 수법’

             1. 지상파방송 SBS를 둘러싼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의 불법 경영행위 의혹이 시민사회

단체의 재벌개혁운동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한 ‘SBS를 동원한 윤석민 회장의 개인지분회사(후니드)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

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를 위한 신종 수법이라고 

지적하며 언론노조와 공동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SK그룹 총수일가가 관여한 사건인 만큼 최

태원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많은 회계전문가들과 법률전문가들은 ‘후니드’와 관련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죄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과 태영그룹이 일감을 모아줘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알짜회사인 

후니드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이에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SBS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내일(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공동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합

니다. 방송독립 훼손을 넘어, 공정 경제와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재벌기업들의 추악한 범죄 혐의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태영건설 윤석민, SK 최태원 회장, SBS 박정훈 사장 검찰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

○ 참석자 :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

표,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 이지우 간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

○ 내용 :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한 후 고발장 접수. 고발 요지는 현장 배포. (끝)

[보도자료] 2019. 5. 16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 http://media.nodong.org

수   신 편집국장ㆍ보도국장
참   조  미디어, 산업부 담당 기자
내   용  시민단체,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공동 고발


